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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휴게공간의 조명연출과 

대학생의 감정반응에 관한연구

김 태 열(전남대학교 석사)․김 미 희(전남대학교 교수)

일상생활에서 조명은 공간을 밝게 해주는 기능 뿐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바꾸어주는 매체로 이용

되기도 하며, 그림자로 인한 시각적인 변화나 사물을 돋보이게 하는데도 사용되는 등 여러 가지 역할

을 수행한다. 또한 조명은 실내 분위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로 공간의 첫인

상을 결정하고, 공간의 사용자에게 편안함, 안락감, 산만함 등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과거에는 건축주의 경제적 여건에 입각하여 조명 그 자체의 일차적 기능에 충실한 계획에만 

치중하였으나, 현대에는 실내를 디자인함에 있어 조명연출을 통한 사용자의 감정반응까지 고려하여 

다양하게 계획되어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대학생의 경우 개성추구 성향이 강하고, 

사회변화나 유행에 민감하며, 감정을 노출하는 것이 기성세대에 비해 비교적 솔직할 것이라는 전제하

에, 미래의 소비계층으로써 조명연출 방식에 대한 심리적 태도와 감정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실내 

휴게공간의 조명연출을 계획할 때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명연출 방법이 상이한 대상 휴게공간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

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최종 수집된 160부의 자료는 SPSS/PC+를 사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내 휴게공간 사용의 이용특성 및 전반적인 조명연출 방식에 대한 선호 

및 감정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 빈도를 조사하였고, 조사대상자의 배경특성, 동반자

와의 관계 및 휴게공간의 이용목적, 휴게공간에서 사용된 조명연출방식에 따른 이용자의 감정반응과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ANOVA),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학생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실내 휴게공간 이용률

이 더 높았고, 동반자와의 관계는 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것에 비해 친구관계이거나 선후배인 경우가 

7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대부분은 대화 및 친목을 위한 목적으로 실내휴게공간을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내 휴게공간에 사용된 조명에 대해 매입형보다 펜던트를 선호하였

으며, 연출된 조명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으로는 감성, 상징성, 쾌적성, 안정성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셋째, 이용목적에 따른 조명연출 선호의 차이에서는 친목 및 대화를 목적으로 할 때 감성적인 

분위기를 선호하였으며, 이용 시간이 길수록 쾌적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간의 

조명연출은 사용자의 다양한 감정반응을 유도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실내 휴게공간을 계획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